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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藍史) 이준 화백(1919-2021)은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기를 함께한 1세대 미술가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경험한 전후세대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사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했고, 수십 년간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
하며 미술가이자 교육자로서 한평생을 보냈다. 6·25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 김환기와 자주 교류했으며, 함께 활동한 작가
로는 이중섭, 임득순, 이경채가 있다. 이준 화백은 김환기, 유영국, 한묵 등과 함께 추상회화를 발전시킨 인물이며, 이들의 행보
는 1970년대 단색화 세대를 전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듯 한국 화단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작업을 미술관이나 상업 화랑을 통해 자주 만나볼 수 없었던 점, 지역의 원로 작가 등 제한적으로 소개되는 점에 큰 아쉬움을 
느낀 샤갤러리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약 석 달간 이준 화백의 주요 작품을 조망하는 특별 전시를 개
최하고자 한다. 전시는 세 파트로 나누어 약 한 달씩 진행되며, 회화 31점과 드로잉 20점 총 51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시 ≪이방인의 시선 : A Stranger in Europe≫(10.14 – 11.9)은 이준 화백이 1973년 유럽을 여행하며 그린 스케치
를 한데 모은 전시이다.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흔한 일이지만,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가 1989년에 이루어진 점을 상기시켜 
본다면 일반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된 지는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다. 바꿔 말하자면 1973
년 당시 유럽을 넘나들며 여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특별하고 각별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준 화백에게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그는 파리, 바르셀로나, 제네바, 스톡홀름, 톨레도 등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마주한 사람과 풍경을 직관적인 스케
치로 기록했고 이를 수십 년간 보관해 왔다. 여행 스케치에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읽어 낸 유럽의 모습이 담겨있다. 기내 승무원, 
유람선에서 만난 아이, 제네바 공항에서 마주친 여인 등 다양한 인물을 간결한 스케치와 절제된 색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
했으나, 작은 화폭에는 낯선 세상에 대한 호기심, 설렘 그리고 기분 좋은 흥분 등 복잡다단한 감정이 녹아 있다. 팬데믹을 경험
하며 우리는 일상에서 특별함을 찾았고 당연시 여기던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 1973년 유럽을 여행해 
보기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이준 화백의 삶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기를 희망한다.

작가소개
한국 현대미술 1세대인 남사 이준은 1919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1938년 도일(度日), 일본 와카야마 상업고교에 진학했
으며 1942년 태평양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교사로 부임하여 마산상업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등에서 학
생들을 지도하였고 이후 다년간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53년 제2회 대한민국미술
전람회에서 <만추>로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미술협회 회장, 서울올림픽 세계현대미술관 운영위원장 등 여러 단체의 주요직
을 역임하며 한 평생을 미술가이자 교육자로 살았다. 이준 화백은 1950년대까지 구상 회화를 주로 다루었으나 1970년대 초부
터 비(非)구상의 기하학적 패턴, 색면회화, 추상화로 점진적 변화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지난 2018
년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개최한 ≪빛의 향연-이준≫ 전시는 이준 선생의 100세를 기념하는 상수 기념 전시로 기록되는데, 상수 
기념 전시는 2012년 윤중식 선생, 2016년 김병기 선생에 이어 이준 화백이 세 번째이다. 2021년 102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전시제목  A Stranger in Europe
참여작가  이준
전시기간   2022년 10월 14일(금) – 11월 9일(수)
전시장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E-110 샤갤러리
관람시간  화요일 – 토요일, 10am – 7pm (일요일 및 월요일 휴관)
문의사항  info@shahgallery.com, 055-713-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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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고화질 이미지는 별도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는 작품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함께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pecify the work information and copyright information for all images in the press release.

LEE JOON(1919-2021)
PARIS
1973

Acrylic on paper
20.2x13.4cm

ⓒ Courtesy of artist and Shah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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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ON(1919-2021)
PARIS
1973

Acrylic on paper
20.2x13.4cm

ⓒ Courtesy of artist and Shah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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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ON(1919-2021)
STOCKHOLM 에서

1973
Acrylic on paper

20.2x13.4cm

ⓒ Courtesy of artist and Shah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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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ON(1919-2021)
BARCELONA

1973
Acrylic on paper

20.2x13.4cm

ⓒ Courtesy of artist and Shah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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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ON(1919-2021)
The Little Mermaid at LANGELINIE

1973
Acrylic on paper

20.2x13.4cm

ⓒ Courtesy of artist and Shah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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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E-110
E-110, 320 Woni-dae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T.+82 55 713 7112    F. +82 55 713 7115  
info@shahgallery.com
www.shahgallery.com


